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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별로 야간 근무자의 수면장애 양상과 실태를 조사하여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향후 야간
근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면장애 관리를 위한 연구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연구 활용방안

연구의 시사점

➊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면장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함. 특히 가족 구성원이 교대근무 일정을 잘 이해하고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함. 이것을 위해서는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교대근무와 수면장애의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➋  교대근무 수면장애는 대개 우울과 불안을 동반하고, 이번 연구에서도 우울증상이 수면장애와 
관련이 있었음. 따라서 교대근무자의 수면장애를 관리하고자 할 때 근로자의 우울과 불안 증상을 
확인하고 함께 관리를 해야 함

•  야간근무는 업무상 사고, 수면장애, 협심증과 심근
경색증과 같은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문제, 소화성 궤양, 유방암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  2014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야간근무자의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되고 있음. 2014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16년에는 모든 사업장
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직종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하여 수면장애 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야간근무자의 수면장애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연구배경

야간근무자에게서 나타나는 수면장애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의 과도한 졸림, 잠을 자야 할 시간의 불면이 특징임. 교대근무 수면장애(Shift Work 

Sleep Disorder)는 작업장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근무를 하지 않는 휴무일에 활동을 할 때도 
피로와 졸림을 유발하여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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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간근무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수면장애 위험이 높고 고령근로자와 같은 취약근로자가 
많으며 근무 중 졸릴 경우 큰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택시운전사(218명), 아파트 경비원(212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병원 종사자(295명)를 대상으로 수면장애 
비율과 요인 등을 조사함 

•  경미한 불면증과 중등도 이상의 불면증을 함께 고려하여 
직업별 수면장애 비율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경비원 
32.2%, 병원 종사자 57.6%, 택시 운전사 49.1%으로 
병원 종사자의 수면장애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수면장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차이를 보임

•  불면증지수(Insomnia severity scale, ISI)를 살펴본 결과 아파트 종사자의 경우 불면증상이 있는 
경우는 32.2%였고, 병원 종사자는 불면증상이 있는 경우는 57.6%였음. 택시 운전사는 불면
증상이 있는 경우가 49.1%였음

주요 연구내용

| 표 | 연구 대상자의 불면증지수(ISI)

구분 아파트 경비원 병원 종사자 택시운전사

ISI

7점 이하 145 (67.8) 125 (42.4) 113 (50.9) 
8-14점  54 (25.2) 121 (41.0) 82 (36.9)
15-21점 11 ( 5.1) 43 (14.6)  26 (11.7)
22점 이상   4 ( 1.9)   6 ( 2.0)   1 ( 0.5)

※  7점 이하는 정상, 8-14점은 가벼운 불면증, 15-21점은 중등도 불면증, 22점 이상은 심한 불면증으로 분류

병원
종사자

흡연자의 수면장애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야간근무 중 수면이 
가능할수록 수면장애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아파트
경비원

카페인 음료 섭취시, 야간근무 횟수 증가시, 타인과 함께 자는 경우에 
수면장애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음

택시
운전사 소득만족도가 낮을수록 수면장애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아파트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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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

아파트 경비원은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주 평균 63시간으로 매우 
긴 시간을 근무하고 있음. 아파트 종사자의 수면장애 관리뿐만 아니라 
교대근무와 관련된 다른 건강장해, 특히 심혈관질환의 관리를 위해서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음. 

아파트
경비원

택시 운전사들은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있음. 장시간 운행으로 피로가 누적되면 운전 중 졸음을 유발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고, 장시간 근로로 인한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도 증가함. 

택시
운전사

간호사는 직종의 특성상 근무 중 여유시간이 없어 휴게시간을 가지기가 
매우 어려움. 간호사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전용 휴게공간을 마련
한다면 야간근무 전 1-2시간 수면을 취하거나, 업무 종료 후 잠깐 피로를 
풀 시간을 가질 수 있음. 또한 광치료를 위한 안경이나 램프를 구비하여 
야간근무 전에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병원
종사자

✚ 연구기간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핵심단어

야간근무, 교대근무, 수면장애, 
특수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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